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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대학에서 이른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연수’를 받

은 중국 유학생 제보자(提報者,informants)의 심층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선어교육 운영의 면면을 재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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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를 통해 지금까지 매우 제한된 정보로만 알려진 북한의 조선어교

육1)실태를 보다 거시적․조직적으로 조망하고,근래 비약적인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남한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논의

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즉남한은1980년대이후압도적인경제력과외교력을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혹은 자본시장경제 무대에서 국제 사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에 비해 북한은 권력의 세습으로

이어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20세기 이후 현대사를 거쳐 바

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일련의 무력 도발로 고정된 호전적이고 반민주적

인 집단이라는 인식,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지역이자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라는 오명을 얻어 국제 사회에서 그 입지(立地)가 그다지 넓지

는 않으며,그러한 점에서 한국어교육이라는 학문적 견지에서도 북한,혹

은외국어로서교육되는북한의언어에대해서는극소수의연구이외에는

거의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①최근 북한의 권력 세습

작업과정에서드러난북중(北中)사이의관계에서보듯 중국은 소위‘혈맹

(血盟)’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 우방으로서 대하고 이를 국제 사회

에 적극 관철하여 통일 문제에서 일정한 지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실,

또 ②북한과 중동 일부 국가와 아프리카의 제3국가와 맺고 있는 선린(善

隣)관계 등에서 보듯 북한 역시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

다는 사실과 함께,③국제 사회와의 소통의 방식으로 북한 역시 해외 유

학생을받아들이고이들에게 외국어로서 북한 언어를교수-학습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더구나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는 큰 영역이

남북의 통일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가 어떻

1)남한의‘한국어’이든 북한에서일컫는‘조선어’이든 한반도에서 쓰이는 한민족의언어라

는점에서‘한국어’로 통칭하고외국어로서교수-학습되는 외국어교육의영역도‘한국어

교육’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본고에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의미

로는 남북한을 아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자,협의로는 남한의 한국어교육을 지

칭하는 데 동시에 사용될 것이다.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선어교육’,‘남

한의 한국어교육’으로 구별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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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르쳐지고 학습되는지를살펴보는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학문

적 과제라 여겨진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 유학생(중․장기

체류 어학연수생 포함)들을 정책적으로 유치하여 외국어로서 조선어를 가르

치고 있는 근래의 상황이다.중국 정부에서는 ‘국가 유학 기금 관리 위원

회(國家 留學 基金 管理 委員會;ChineseScholarshipCouncil)2)’를 주무 부처로 하여

대학 사이의 국제 교류 업무를 조율하고 있으며,이곳에서는 ‘국제지역문

제연구 및 고급 외국어 인력 양성 분야’내 ‘조선 교환 장학생 부문’으로

2011년3월에도 파견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음을확인할수 있어 이사

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이들의 조선어교육 만족

도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의 시행에 대한 소감,또한 이들의 향후 진

로를파악해두는것은한국의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정책론의측면에

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본 연구가 수행되는 목적과 필요성 또한

이로써 마련된다고 하겠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와 제보자 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의 모습

을 해석하고 재구하는 방식을 취한다.4)연구 대상인 북한 소재 한국어교

2)해당 사이트 참조：www.csc.edu.cn

3)웹페이지 http：//www.csc.edu.cn/Chuguo/4111832c702f42e599ae733728c47aad.shtml

참고(검색일자 2011년 2월 17일).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으나 제보자

가중국에서 살펴본 언론 기사를 토대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2009년에는 약50명 수

준의 유학생들을 북한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4)질적 접근에서는 ‘조사 대상’,혹은 ‘내담자(來談者)’등 연구자를 주체,대상을 객체로

놓는 용어보다‘제보자’,‘참여자’등 양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 서는 용어를 의도적으

로 쓴다(조용환,1999：22수정 인용).본 연구는 일부 문헌 자료에도 기대고 있지만

전적으로 면담을 나눈 제보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크기에 연구의

객체가 아닌 공동 주체로서의 자격을 지닌다.제보자는 북한 연수 생활 전반에 대한 전

반을 연구자에게 공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시 취득한 각종 기록물(교재,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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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기관(대학교)은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교재 이외의 자료를 수집하여 탐

구할 수 없다는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해당 교육 기관을 실제 체험한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논리적인 추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제보자의 경험이나 기억,개별적으로 접한 정보는 불완전하므로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

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동일한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복수의 제보자를 섭외하였다.한

사람만의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제보자를 섭외하되,여러 기관에 대한 단

편적인 정보보다는 한 기관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

해 동일 기관 연수자를 물색하였다.

둘째,연구를 위한 제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받은 사람으로 한

정하였다.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행정,교육 자료,교육 방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소 시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조선어교육을

가장 정확하게 재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셋째,이후 한국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현재 한국어 사용과 무관한 사

람,아직 학부를 마치지 않아 연구자와 충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제외하였다.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외국어 교육을

반추할 수 있고 그 성패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비슷한 시

기에동일한환경에놓여있던교우(交友)관계의사람들을접할경우증언

할 수 있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미 상호 교류한 동일한 오정보(誤情報)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별 기준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 <표 1>과 같은 두 명의

제보자를섭외하였다.이 두 제보자는 모두 자신의 출신 대학교에 2000년

공책 등)도 제공해 주었다.이 자리를 빌려 두 제보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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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학하여 3개 학기 동안의 한국어 학습을 마친 후,추천을 통해 2002

년 3월에 학점 교류 어학 연수생 신분으로 선발되어 평양 김형직사범대

학5)에 2002년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체류했다.6)이들은 학부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현재 모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동 대학 대학

원의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이들은 서로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가 다르며,북한에 입국하여 연수를 받는 기간에는 서로

옆 학급 동료로서 안면(顔面)이 있기는 했지만,귀국한 이후로는 거의 왕래

가 없어 상호 간섭 없는 독립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1> 제보자 구성 및 배경

제보자7) 출신 대학 현재 신분

A
산동사범대학교

한국어과

경기도소재C대학원대학교

교육학전공(비교교육)박사과정재학중

B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어학원한국어과

서울소재D대학교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박사과정재학중

연구자는 해당 제보자들을 섭외한 후,장기적인 면담 계획에 따라 심

층 면담을 실시하였다.면담 이전에는 면담 내용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5)김형직사범대학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참고로 대

학 조직,학부 구성,특성,연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http：//ko.wikipedia.org/wiki/

김형직사범대학)등에서 얻을 수 있다.

6)이들이 연수를 받은 후8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점은 분명 최신의 정보를 획득

할수없다는 점에서연구의한계가된다.그러나①연수를마치고재적학교에서남은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유학을 오기까지5~6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②북한 연수의

경험을 충분히 반추(反芻)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점,

③2002년 이후 북한의 경제 지표,교육 지표에서 큰 도약이나 차이가 없어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외형적 조건이 없다는 점(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서비스

(www.kosis.kr/bukhan)중‘경제총량․교육’영역 참고),④최근이 아니라도 한 시기의

상황과 현상을 포착하는 것 또한 학술적가치를 부여받을수 있다는점 등을 들어 연구

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동시에 최근에 북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연수자

를 대상으로 한 중국 내 연구자들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7)제보자의 성명과 재학 대학명은 이니셜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알파벳을 부여하

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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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사전 질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면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전에 준비를 부탁한 다음,북한 체류 시 사

용했던 한국어 교재와 기타 자료 등을 방학기간 중 일시 귀국한 사이 수

습하여 준비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하였다.면담 진행의 경과를 밝히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일정 및 진행 경과

제보자 섭외 접촉 자료 요청 질문지 발송 1차 면담 2차 면담

A 2010.1. 겨울방학중 2010.4. 2010.5.2. 2010.5.5.

B 2010.6. 여름방학중 2010.9. 2010.10.12. 2010.10.16.

두제보자는 한국어6급이상의고급한국어 구사자로,한국어를구사

하거나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면담의 내용

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하지 않았으며,제보자의 정보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공개하지 않는다.면담의 내용은 주로 자신들이 교류 연수생으

로 선발되어 파견된 다음 그곳에서 공부하던 당시의 상황,현지에서의 생

활,학습 환경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제보와 증언,귀국 후의 소감이나 자

기 평가 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의 결과물은 매우 사적인 부분부터 정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되었다.연구자는 이를 주제별,유형별로 분류하여 텍스트 파

일 형태(*.txt)로 입력 코딩하고 ‘외국어교육’이라는 지점의 내용을 중심으

로간추려정리하였다.따라서 본고에서는해외 연수의 동기와 절차,외국

어 학습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교실 환경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3. 선행 연구

북한의 언어정책이나 국어학,남북한 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비교,또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301

는 내국인을 위한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연

구가 누적되어 왔다.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모두 다 검토하여도 여섯 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그리고

그 연구도 원론적으로는 모두 교재 분석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는 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그

리고 이를 더 상세히 규명한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과 교재 연

구,그리고 제2언어 또는 외국어 교육 수행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면담 기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방법론 연구가 그것이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그

결과물도비교적구체적으로드러나 있다.任洪彬(1993)에서는북한의언어

연구를 언어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묶고,특히 언어를 운용하고 정책적으

로 시행한 사실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 결과를 엮어 제시하고 있다.이 연

구에서는 국어학 연구뿐만 아니라,언어교육 연구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자료 결과를 연대기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크게 참고할 만하다.그러

나 외국어교육 정책 역시중요한 언어 정책의분야임에도불구하고이 기

록들로부터 대외 조선어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려운데,그 점에서

추후 연구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호철(1996)에서는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어학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여기에서도 특별히 외국어로서의 조선

어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찾기가 어렵고,이에 대해서는 김중섭

(2000)에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권재일(2006)에서는 북한에서 견지하고 있는 언어 철학을 간명하

게 정리하고 있다.즉 북한의 언어관은 초기 유물론적 도구관에 입각하여

토대를 갖춘 이후,2005년 이후 주체의 언어관을 세운 이후 민족어의 독

창성과 인본 위주의 언어관으로 확립시켰음을 밝히고 있다.여기서부터

비롯하여외국인을위한조선어교육의입론은 다음의김일성의교시와이

에 이어진 김정일의 지적에 힘입어 이루어진 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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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나라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말소리가 아름답습니다.우리

나라 발음법을 배우면 아무 나라 말도 다 잘할수 있습니다.

( 김일성저작집  제20권,p.347)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류창하고 매우 아름답다.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

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또한 우리 말은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다.

( 김정일선집  제3권,p.137)8)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편이 보고된 바 있

다.김중섭․조현용(1996,1998),金重燮(2000),이주행(2004),이관식(2005,2007)

이 그것인데,이들 연구는 외적으로는 북한의 언어정책,북한의 한국어교

육,북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등의 표제를 달고 있으나 내적으로

는 모두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이관식(2007)은 외국인을 위한 북한 문화(특히 민속과 풍습)교육과

교재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어학 중심의 교재를 대상으로 다룬 논문은

총 다섯 편으로 좁혀진다.

김중섭․조현용(1996,1998),金重燮(2000)은 중국,러시아 등에서 어렵게

북한의 사료(史料)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재의 구성과 내용,어휘 등

을 분석하고,나아가 북한에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추측하거나 남한의 한국어교육과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 시기에 직접 입수한 자료를 통해 폐쇄적인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분

석했다는 점에서 북한 한국어교육의 실상을 밝히는 선도적(先導的)인 연구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자료들의 서

지 사항이 불분명하거나(김중섭․조현용,1998),교재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

교재를 활용한 진정한 교육 사태(事態)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8)이 두 인용은 각각 김윤교(2002：1)과 리갑재(1999：6)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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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주행(2004)의 연구와 이관식(2005)의 연구는 교재 분석과 비교에

집중하고 있다.해당 교재가 어떻게 활용되었을 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

재 그 자체의 구성과 체제에 집중하여 문법론이나 교재 제작론의 입장에

서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선행연구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론’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접근법에 관

련된 것으로,한국어교육의 선행연구보다는일반 외국어교육이나 제2외국

어교육의 이론에서 드물게 살펴볼 수 있다.Ellis(1998：217-238)는 외국어교

육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다만 교재나 교육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체계,교수법,학생 생활 전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완전한

것이될수있다(밑줄연구자)는언급은본연구가취하는연구입장과도일

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그는 외국어교육의 평가에는 ‘거시

적(Macro)평가’와‘미시적(Micro)평가’가 있음을 도시(圖示)하면서거시평가

의 하위분류로 행정 평가와 교육과정 평가를,미시 평가의 하위분류로 조

직 및 일정표 평가,교재 평가,교사 평가,학습자 평가 등을 예로 들었다

(Ellis(inTomlinson(ed.)),1998：219).

본고의 연구 역시 앞서 말한 외국어교육 기관 평가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어교육 기관 평가를 위해 그 방법론으로 문헌 조사나

방문․참여 조사,지표 분석 등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

보자에 의한 면담 조사를 방법론으로 접근하였다.면담 조사 연구를 활용

한 외국어교육(한국어교육)연구의 연구 사례 역시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있으나 그 연구사가 본고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세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다만 방법론으로서의 면

담 연구에 대한 접근은 앞서 각주 4)번에서 다룬 바와 같다.

이외 허재영(2007：291-319)에서는 중국의 동북 3성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족학교의 조선어교육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이는 북한의 조선어교육

그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 편제,교재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가 연구하는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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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파견 배경 ․ 경로 및 연수 동기

1.1. 파견 배경 및 경로

제보자들이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의‘대학대대학학점교류연수’프로그램이

다.두제보자는모두한족출신의한국어학습자로,2000년9월대학교에

입학한 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1년 6개월 후,즉 3개 학기

를 수료하였을 때학과 교수의 추천으로 해당프로그램이있음을알게 되

었다.선배들 중 일부가 이 프로그램으로 북한에 다녀온 것을 인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이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파견 프로그램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없었다.단지 성적 우수자들에게 주어지는 일

종의 혜택이고,또 한국어(조선어)가 쓰이는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동시에 유사 교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이 이루어지며,체류 시 학비 부담

이 없는 정부 선발 장학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전에 대해 가장 크게 고

려하였다.

제보자 A는 자신이다녀온프로그램이 자신의 학교인산동사범대학과

김형직사범대 간의 직접적인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로 기억하고 있었다.B

역시처음에는 자신이 참여하게 된프로그램이학교 간교류에 의한 것으

로 인지하고 있었으나,현지에 가서 대사관의 설명과 주변 동료들과의 교

류를통해 이것이중국 정부와 북한정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과정임을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A：제 기억에는 제가 다닌 산동사범대,산동대,북경외대,북경대,

대련외대,북경어언대,이렇게 여섯학교가 왔던거같아요.이 중

세 개 학교는 김형직사범대학에,세 개 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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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이 사람들이 늘 같은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 개 대

학으로 묶어해마다 교대로다른학교에 보냈던것으로기억나요.

저희가 갔던 해는 산동사범대가 김형직사범대로 간 거죠.2002년

에 저희 학교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평양에 갔어요.9)

제보자 B：나중에 북한으로 출발할 때 중국 각지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들

이 여럿이 모여 파견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저는 저와 같이 입

학한 동기 여섯 명이교수님 추천을받아 가게 되었고,그때 교수

님은이게국가에서지원해주는 것이고,교육비를모두받으면서

그곳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소개해 주었

어요.

평양에모두도착해서모였을때저희학교말고다른학교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왔더라고요.북경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6명

(여자 5,남자 1),산동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4명(여자 3명,남자 1

명),산동사범대학교 한국어과에서 4명(여자3,남자1)이 왔고,북

경대학교와 북경어언대학교 학생들도 각각 7명쯤 왔어요.대외경

제무역대,북경외대,산동대,산동사범대의네학교학생들은모두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갔고,북경대와 북경어언대 학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으로갔습니다.그래서이친구들은처음 잠깐만나헤어

진 다음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이두 명의 제보자의 증언을종합하면,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사실이

나타난다.즉제보자A는대련외국어대학교가포함되어있다는것을언급

하였는데B본인이대외경제무역대학에재학중이었고,A가이대학을언

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의 기억이 다소 맞지 않거나 대학 이름 상의

유사성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B는 산동사범대에서 4명이 온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산동사범대 출신인 B의 면담 내용에서는 자신의

동기들이 모두 5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소 부

9)해당 증언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 취재 메모를 통해 다시 구성한 것이다.제보자가

녹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대화문은 완전한 전사(轉寫)방식은 아니지만,장시간에

걸쳐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발언 내용에는 변형이 없음을 밝혀 둔다.

이하 증언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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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일치되는정보를바탕으로두 제보자의 내용을 종합하면,다음과같은

일치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① 매년 봄에 파견하며,6개 대학에서 약 4~7명 정도의 파견 학생을 선

발한다.

② 파견된 학생을 학교별로 두 그룹으로 묶어 한 그룹은 김일성종합대학

에,다른 한 그룹은 김형직사범대학에 파견한다.따라서 이 두 대학은

해당 조선어 연수 프로그램의 주관 대학으로 볼 수 있다.

③확실하지는않으나그룹을묶는중국내학교는일정하게유지되나파

견이 되는 북한 내 학교는 교대로 바뀌기도 한다.

제보자 B에 따르면,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매년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11개월 단위(3월 시작 1월 종

료)의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 연수를 받기 시작하지만,재학 학교

에 복학하는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사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한

북한에서 추운 날씨 속에 통신도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겨울 방학을 보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 대부분 중국의 춘절이 되기 전인 12월 초중순에

연수 종료를 신청하고 귀국한다.두 제보자 모두 11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았고,12월 중순에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1.2. 연수 동기

연수의 동기는 두 제보자 모두 비슷했다.최종적으로는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겠지만대학교초년학생들로서 대학 교수의추천과권유가결정

적으로 작용하였다.이들이 북한에 가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았고,단순히 자신이 전공으로 배우는 외국어가

사용되는국가에 직접 체류하는연수프로그램이라는사실을더중요하게

여겼다.초급과정을마친학생들로서,비교적중장기기간 동안 머무르면

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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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B：이전에제가북한에대해서알고있는것은별로없었어요.제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그냥 우리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또 내가 배우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곳,가난한 나라

라는정도였어요.나라에서학비와 생활비를대어준다는것때문

에경제적인걱정은전혀없었지만그런얘기를들어서그런지기

숙사시설이나환경,음식,통신등생활에대한걱정이제일많았

어요.또저로서는태어나서처음으로외국에가는거니까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이 되었고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연수의 동기는 ①현지 체류 연수에 대한

매력,②경제적 지원,③추천자의 권유,⑤선발 학생이라는 자긍심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2. 조선어 교과의 운영

2.1. 교과 운영 및 교육 시간

연수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

도의수업을받았다.따라서1주일에 약20시간의 수업이있었고,연수기

간 동안 총 530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이 누적되었다.한 과목 당 1교시는

45분이 기준이었고,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계속되는 수업은 강독

시간 2교시(90분)와 회화 시간 2교시(90분)였다.

이외 교과는 가끔씩 특별하게 편성되는 교과였다.‘조선 지리’,‘김일

성 주체사상’이 1교시 단위 수업으로 편성이 되곤 하였는데,이것은 교환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이었다.중국에서도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학점으

로 ‘모택동 사상’,‘사회주의 사상이념’등이 있었는데,북한에서 수강한

‘김일성 주체사상’등의 수업은 이수 학점 기준에 맞춰 수강을 하면 귀국

하여 중국 내 동일,또는 유사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을 받았다.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점심시간 전에 수업 일과가 끝나도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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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편성되어 있었으며,간혹 정규 교과 외 특강으로 ‘건강 태권도’,‘조

선의전통문화’,‘노래가창연습’등의강의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이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특성 상,연수생들이 북한의 문화를 좀더 친숙

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제공의 특별 활동으로 여겨진다.10)

2.2. 교재의 구성과 활용

제보자들은2002년연수를받으면서두권의교재를사용하였다.강독

수업을 위한 교재로는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에서 2002년에 발간한  조선

어강독2 를 사용하였고,회화 수업을 위한 교재로는 같은 출판사에서

1999년 발간한  조선어회화 를 교재로 삼았다.9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이것이외새로운교재를사용하지않았으며,제보자의 제보,또 제보자가

제공해 준 당시 사용 교재의 필기 내용을 볼 때 이 교재의 단원 모두를

연수 종반까지 마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어강독2 는 그 이름에서 마치 1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해당 서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제보자 A는 이 책이 자신들이 도착했을

무렵에 새로 발간된 책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며,책의 서지사항에도

‘주체91(2002)년 3월 23일’로 되어 있어 그 기억을 뒷받침한다.더군다나

이  조선어강독2 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붙어 있어 이 책의 제작 목

적과 용도가 다름 아닌 이들 초청 연수생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외국실습생용교과서로 집필되였다.

1년간 자국내에서 조선어를 외국어로 전문교육 받고 우리 나라에실습하

10)비근한 예로,한국국제교류재단(KoreaFoundation)에서 시행하는 ‘외교관 대상 한국어

연수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1년 단위로제3국의아시아관련외교관을초청하여 한

국어 초급부터4급까지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이었다.이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

에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태권도,단소,서예 등의 체험 활

동과 한국의 역사,통일 문제,한국 경제,민속 등의 주제로 저명 학자 초청 특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한국국제교류재단(www.kf.or.kr)해외 한국학 진흥 분야 중 ‘한

국어펠로십’등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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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온 학생들인것만큼 그들이 조선어의 기초를 이미 완성하고 조선어의 읽

기,말하기,쓰기능력도 일정하게 갖추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

성하였다.11)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조선어강독2 의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조선어강독1 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보자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연구자가 추측하기로는 이 전편

의 책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2002년 이전에 입국한 연수자들을 위

한 강독 교재를 편의상  조선어강독1 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그 이유

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제보자를포함한정부 초청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김형직사범대

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김일성종합대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김일성종합대의 경우  조선문화

어강독1․2(유학생용) 과  조선말회화1․2(유학생용) 12)가 짝을 지어 ‘2

(강좌)×2(교재)’교재 체제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김형직사범대에서

도 이 궤(軌)에 맞추려는 교재 제작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이관식(2005)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보고된 바와 같이,김형직사

범대에서는  조선어회화 의 짝에 맞는  조선어회화2 를 2003년에 새로

발간하여 다분히 의도적으로 2×2형태를 맞추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김윤교(2002), 조선어강독2 ,평양：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1쪽.띄어쓰기나 어법은

해당 저서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하였다.저자 김윤교는 연

합통신을인용한 데일리NK의 보도 자료(2007.11.1.)에따르면김형직사범대학의 강

좌장(학과장)이자 국가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해당 기사문 참고.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cataId=nk09000&num=49237&

viewmode=)

12)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다.김병무․양옥주(1992), 조선문화어강독1(유학생용) ,리병

무(1992), 조선문화어강독2(유학생용) ,권승모(1984), 조선말회화 ,안정균(1992),

 조선말회화2 .이 네 종의 교재가 일습(一襲)이 되어 김일성종합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들 교재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개정 혹은 교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교재 제작과 변천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 추후의 논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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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더군다나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에 따르면, 조선어회화  후반부

에 실린 ‘제4편 시청에 기초한 회화’는 소단원 중 ‘1.(영화문학)사랑의

노래’이외에는 실제로 시청한 영상 자료가 없고 수업 교과로 배우지도

않았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새로 발간

된  조선어회화2 에는이4편에시청자료만을더추가하여발간되었다는

점(이관식,2005：210)은 이 교재 역시 실제 수업에는 잘 활용되지 못했을

‘명목상의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요컨대실제교재로는강독수업에는  조선어강독2 를,회화수업에는

 조선어회화  한 권씩만을 사용했으나,외형적으로는 각 강좌에 두 권의

수준별 교재가 발간되어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독교재는주로‘회상실기(手記)’,‘소설’,‘수필’,‘동화’,‘전설’,‘정론(論

說)’에서본보기가 될 만한 글들을 선정하여 전문 또는 발췌 형태로 실어

제작하였고,회화교재는①정황에따르는회화,②직관에기초한회화,

③청취에 기초한 회화,④시청에 기초한 회화로 구분하여 짧은 대화문

혹은 단문 독해 지문,정보를담은 듣기지문,영화 시나리오등을 실어

제작한 형태로 되어 있다.

교재를 개발한 집필진은 대개 김형직사범대의 국어문학학부 교수진으

로 꾸려졌다,그러나  조선어회화 에서는 김철주사범대의 김선규 부교수

가, 조선어강독 에서는 김일성종합대의 리동빈 부교수가 심사를 맡아 교

재 제작에 있어 교외 전문가 집단의 상호 검토를 통한 검수 절차를 거쳤

음을 알 수 있다.

2.3. 수업 운영과 교수법

교사의 수업 운영과 교수법은 강독 수업과 회화 수업에서 크게 차이

가났다.제보자A와 B의 인터뷰 속에서 강독수업의교사는움직임을포

함해서 활동 지시가 상당히 제한적이고,과업 중심의(task-based)활동을 포

함하여 짝 활동,그룹 활동 등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교수법에 매우 소극

적이었으며 심지어자신을드러내는행동이나 발언도극히자제한것으로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311

그려진다.반면,회화 수업은 비교적 교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역할극(roleplay)을 집중적으로 시키는한편,면대면 형식의 개별 발음 지도

도 펼친 것으로 보인다.회화 교사는 대화문 중에 나타난 여러 소재를 활

용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언급,즉 자신의 결혼 여부,자녀 숫자,

가족 전통,명절 풍습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제보자A：특히회화선생님의성격이밝았던것이기억나요.다른수업선

생님은사실자기이름도 안알려주셨던 것같은데,이분은수업

시간에 자신의 성을 알려주셨고,(이름은 아마 안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무슨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도 얘기하셨어요.제가 보기

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래 가르쳐 오신 한국어교육의 전문가이

셨던 것 같아요.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 분 전공도 이 대학

조선어과였을거예요.얼핏저희가 느끼기에대꾸는전혀안하시

긴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중국말도 좀알아들으시는것 같았어요.

한자도 많이 알고 계셨고요.

제보자 B：회화 선생님은 과제도 그렇게 많이 안 내 주셨어요.늘 숙제로

내시는 것은 그날 배운 회화문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별로 대화문

을 직접 만들어 오는 것이었어요.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날 말

하기로 시키거나 두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사람이 짝을 지어 대화

처럼 말하게했습니다.그래서그런연습은 정말 많이한 것같아

요.그리고회화문을그냥외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새로운 대

화를 만들게 해서 그런 연습도 많이 했어요.

제보자들이 언급해 준 조선어 ‘강독’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강독 수업>

①강독의지문은설화,소설,실화,동화,고전소설등으로되어있고대

개 8~9페이지에 이르는 긴 지문들이다.

②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배운 지문을 복습하는 데 수업 시간의

절반정도를투입한다.먼저전날 배운수업을상기키시고 중요한내

용을 다시 짚어 준 다음 학생별로 과제 발표를 시킨다.과제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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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하는 것이다.

③ 복습이 끝나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이어 새 내용을 학습한다.

교사는지문을직접읽으면서강독하고,새 단어나필요한표현이있

으면 중간중간 알려준다.또한 발음상의 유의점이나 유의어 정보를

알려준다.

④학생들에게지문을 읽히는등의 활동은별로 하지않는다.주로일방

적인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어나 용법 설명 등에 대해서는 학생

의 질문을 받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림 1>  조선어강독2  제2과 본문과 제보자의 필기 내용

위의 <그림 1>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본문에 학습자는 중국

어로그 뜻을적어 놓거나,유사어를필기한다(시내물=작은물,사이좋게=화

목하게,장한=씩씩하다 등).또한 군데군데 교사의 지도에 따라 발음 표기를

적어 둔 필기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바다가→/까/,도래마을→/도랜/등).

한편,제보자들이 언급해 준 조선어 ‘회화’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회화 수업>

①회화의교재는주로주제별,상황별로엮어있고,짧은대화문이나다

양한 대체 표현을 제시한 형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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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인다.주로 학생

들을 호명하여 짧은 ‘질문하기→답하기’가 빠르게 이어진다.

③ 이어 지난 시간의 대화문을 외우게 하거나 과제로 부과하였던 ‘회화

만들기’를 수행한다.학생들이 각자 만들어 온 회화는 그룹을 지어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한다.이때에는 특별히 발음 교정을 많이 하지

는 않는다.

④복습이끝나면 새회화를시작한다.먼저교사가 대화문의특성을 살

려 억양과속도를 맞추어 두번 정도 읽는다.이어읽기 지문에나타

난 단어들의 뜻을 풀어준다.

⑤ 단어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을 지정하여 읽힌다.이때에는 교사가 비

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해 준다.

⑥여러차례 학생들을호명하여읽히고발음을 교정한다음,교재의 대

화문으로 연습을 시킨다.교사가 지문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대화

를 먼저 시작하여 그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과 두 명 이상의 학생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키는 방식이 있었다.

⑦연습을 할 때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관련 이야기를덧붙이기도 한다.

<그림 2>  조선어회화  제1편 대화 일부와 제보자의 필기 내용

위의 <그림 2>는 제보자가 인터뷰 당시 직접 보여준 회화 수업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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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교재의 한 부분이다.위 그림에서 학습자가 단어 뜻을 적어 놓은 것

은 대부분 전날 수업 예습을 통해 단어를 미리 찾아 예습한 사항이다.따

라서여기에는‘Vt’와같이사전에실려있는문법적정보등도발견할수

있다.‘마음쓰지=신경쓰지’와 같은것은 교사가 유사 표현의 정보를 학습

시켜 준 것이고,‘마음을 먹다/마음을 다지다’와 같은 것은 유사한 관용

표현을 알려준 것을 기록한 것이며,좌측에 ‘뭘 그래,뭘 그렇는가’등의

필기는 교사가 제시문의 화용적 정보에 대해 언급해 준 것을 알 수 있게

끔 한다.

2.4. 교실 내 상호작용 및 평가

강독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거의 독려하거나 유도

하지 않았다.제보자는 이 수업에 대해 ‘강독’이라는 말 그대로에 충실한

강의였다고 회고하였다.

반면 회화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장려한 모습을 자

주 발견할 수 있었다.외부에서 편입한 소수의 참가자를 제외하고13)학급

구성원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급생이고,같은 모국어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숙소에서 학교까지 거의 모든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

에 학습자들 사이의 친밀도와 공감대는 높았다.학교에서는 학습자들 사

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다른 반 학습자들과도 편

하게 어울렸다.방과 후 숙소에서 과제를 할 때에도 이들은 함께 협력하

며 과제를 하기도 했고,기관의 조치나 평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

거나 상위 소속 기관인 중국 대사관측 담당자에게 공동으로 의사를 표명

하는 등의 집단성을 보이기도 했다.

13)제보자 A의 학급에는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한 조선족 학생 2명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1명이,제보자 B의 학급에는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인 자녀 2명과 이란 외

교관 자녀 1명이 있었다고 한다.김형직사범대에서는 등록을 희망하는 외부인들을 중

국 학점교류 유학생 반에 편입시켜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학급 구성과 환경에

대해서는 아래 3.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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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구성원에서예외인 학생은 앞서 진술했던 외부 참가 학생들이다.

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헤어져 친해질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학급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였고 회화 수업 중의 상호작용 활동에서도 별달리 소

외되지 않았다.

조선어 학습에 대한 평가에는 집단적인 성취도 평가나 총괄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제보하였다.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학급 배치나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 평가도 없었고,정기적인 수준 평가도 없었다.학

기말에 지필 고사와 말하기 시험14)으로 이루어지는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로이루어진 교육과정 중의 평가는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기위한 목

표지향형의 형성 평가가 위주였고,단어 시험을 포함한 지필형 시험보다

는 외우기,대화문 만들기,역할극 하기,토론하여 평가하기 등 수행형의

평가가 주종이었다.제보자 B는 자신이 받은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보자 B：생각해 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더러 평가를 줄여 달라고 매

달렸던것 같기도 해요.말하기 테스트 같은 것을 보기로한 날에

도선생님에게여러학생들이과외행사나다른핑계를대서하지

말자고조르면 그냥 그 시험을취소해 주시는 경우도있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모두가 나이도 어리고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라서복습을 게을리 한적도있고,선생님께자주떼를 쓴

것같아 죄송한마음도들어요.선생님께서는 대개저희들이요청

하는 것을 잘 수용해주셨는데,지금 생각하면평가같은것은 조

금 더 무섭게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물론 수업 중에 하는

말하기평가나역할극평가는정확하고또즉시피드백을주어저

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아무튼 저희 학생들에게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14)기말고사의 말하기 시험 방식은 먼저①주제를 정한 후②그룹을 만들고③대화 참

여자의 신분과 나이 등을 가상으로 설정한 다음 ④협동으로 알맞은 대화문을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이 시험 방식은 평소 회화 수업에서도 계속 시행되

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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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만족도

3.1. 교육 및 생활 환경

다음으로 제보자들이 제보한 교육 및 생활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제보자들은 모두 김형직사범대학의 일반 대학 강의실을 확보하여

만든 외국인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하였다.중국 각 대학에서 파견된 연

수생 약 17~8명의 학생에 자비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중국인,조선족,고

려인 출신 학생과 이란 출신 외교관 자녀 학생 여섯 명을 포함시키고 총

인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11~12명 정도로 두 개의 학급을 구성했다.제보

자 B의 제보에 따르면,학급 구성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대외경제

무역대와 산동대 학생을 한 학급,산동사범대와 북경외대 학생을 한 학급

으로 분반하였다고 한다.

제보자B：김형직사범대학의강의실 풍경이나학교주변풍경은특별한 것

은 없었어요.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교실 근처에 버스 정

류장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요.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사는 숙소에서 학교까지 실어 나르는 별도의 버스가 있어서 버스

를 거의 탈 일이 없었거든요.

교실은 정말 평범했어요.한국에 있는 교실은 특히 외국어 배울

때교실마다카세트플레이어나CD플레이어가있고요즘엔컴퓨

터와프로젝터가있는게보통인데,저희들은진짜칠판과분필만

있는교실에서공부했어요.그런데그게제가이전에다니던곳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상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의환경은깨끗하고밝고좋았던거같아요.전기가끊어지거

나뭐그런일도없었고요.그런데냉난방 시설은없었던 거같아

요.앉아 있는 인원에비해 강의실이 무척 넓어서여름엔 그냥시

원했는데,가끔다들더워서선생님이나학생이나땀을흘리며수

업했던 기억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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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A：제기억에교실한켠에난로 같은게있었던거같긴한데,그걸

틀었는지안틀었는지는잘기억나지않네요.교실에는칠판과분

필만 있어 뭘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것은 모두 교사가 직

접 했습니다.대화 지문이나 한국어 강독 지문 내용 모두 교사가

육성으로 읽고 전달했어요.대신 학교 안에 ‘외국어교육학습실’이

라는것이있었는데,시청각실같은데에요.영화같은걸보는날

에는 이동을 해서 수업을 했어요.

소규모의구성원으로학급을편성하고,비교적 넓은강의실을 주어교

육환경면에서는 그다지불만족스럽거나 이질적인것을느끼지않은것으

로보인다.또한두 개의학급이이미중급초반정도의수준을보이고있

고 두 반 차이의 한국어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수준별로 수업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반을 섞는 일도 없었다.

이들이 평양에서 머물렀던 곳은 김형직사범대와 관계없는 외국인 교

환유학생지정숙소였다.제보자의증언을토대로추정해보면,이곳은평

양직할시 모란봉구역 개선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숙소의 생활

환경은 비교적 깨끗했고 평균적인 북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보다 더 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현관과 작은 거실,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만 1인 1실의 개인 방이 마련된 독립된 거주 공간이었고,건물 안 1층에

는 이발소와 독서실,휴게실 등이 있었다.숙소 내에 매점이 있고,기숙사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숙소에는 4명의 북한 대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이들은 숙소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들 외에도 유학생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숙소를 나갈 때마다 반드시 행선지와 동행인 등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거

나 외출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주말에는

친구들끼리 어울려 평양 시내로 구경을 나가기도 했다.즉 통제의 의미보

다는 신변 보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제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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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사들이나 다른 북한 주민이 유학생들인 자신

과 접촉하는 것을꺼리고있다는 것을 자주느꼈고 어쩐지 자신들과 친하

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아침마다 숙소로 오는 별도의 통학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버

스로동대원구역에있는김형직사범대까지걸리는시간은약20분정도였

고,주말 외출 이외 연수 기간 내내 다른 교통편은 그다지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생활비는 전액 지원을 받았다.북한 정부에서 교육비와 각종 거주 비

용을 부담했고,중국 대사관에서는 용돈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수

업을 마친후에 외부로 나갈일도 별로 없어서 특별히 돈을 쓸만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학습 도우미로 있는 북한 학생과도 친분이 생기고 감시나

통제도 다소 누그러진 가을 이후에는 몇몇 학생들이 암시장이나 사설 장

마당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는 등 생활 수칙을 위반하는 일

이 간혹 있기도 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는 이상 묵인하고 지나갔

으며,제보자들이 지낸 시기에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

3.2. 방과 후 과외 활동 및 답사

여러가지통제가많아활동에제약이 커서학교수업이후오후시간

은 주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예․복습을 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숙

소에서 인터넷은 물론 전화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름 이후

단조로운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하는 경향도 있었고,숙제를

마치면 숙소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연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중국 대사관측이

준비해준 과외활동들은기분을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이되었고그 자체

로도 유익하였다고 제보자들은 술회하였다.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

어 교육과정 내에 특강 형태로 노래나 태권도 등을 접하는 특별 활동이

있었고,주말에는 평양 근교의 만경대나 금수산 모란봉 등지나 시내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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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자연 휴양지를 찾아갔다고 한다.방학 기간에는 참가자들이 단체로

북한 내주요 명승지를 여행하는답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묘향산,원산,

개성 등지를 다녀왔는데,두 제보자 모두 인상 깊고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 체류 기간 동안의 명절은 김일성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과 그해 추석 정도였다.태양절에는 숙소 식당의 메뉴,근무자의 복장,학

교 안팎의 장식만으로도 다소 과잉되어어색한느낌이 들정도의축제 분

위기를 연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이날 오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혁명기념관을 보고 밤에 평양 51경기장에 가서 집체 공연인 ‘아리랑’을

본 후 늦게 귀가했다고 한다.추석 때에는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는 없

었고,대사관에서 주최한 유학생 모임에 가서 평양에 있는 여러 중국 유

학생들을 만났다고 한다.

교육 담당 기관인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사는 학교 밖의 답사 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인솔 교사나 직원 파견 근무도 없었다.평양 시내

나 근교 답사에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리자(도우미)학생들이 함께

다녔고,원거리 답사의 경우 학생들이 해당 지역으로 보내지면 그곳에서

안내원이 인솔하여 안내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3. 프로그램 만족도 및 향후 진로, 기타

두 제보자는 김형직사범대학에서 보낸 9개월의 한국어 연수에 대해

비교적 만족감을 나타냈다.자신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한

국어 실력이 이전에 비해 여러 면에서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으며,자신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보다 특히 발음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 한편으로,일부 학생들 중에 이미 남북한의언어 차이와문화 차

이를 이미 잘 알고 북한 연수를 택한 경우도 있어,자신의 말투나 어휘가

북한식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의식적으로 학습을 불성실하게 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제보자 B).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학생들은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받으면서도 남한 말과의 이질성(異質性)문제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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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측면도 한편으로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을 포함한 당시 연수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처음

배운시기가한국의대중가요나드라마가아시아권에최초로대규모의영

향을 미친 소위 ‘1차 한류’15)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대학 전공 선택을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한국 문화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다소

대담한 학생들은 북한에서 남한 한류 문화에 대해 간혹 발언하기도 했으

나 북한 주민과의접촉 범위가 워낙한정적이어서 별로문제가 되지는 않

았다고 한다.가깝게 지내게 된 숙소 내 북한 도우미 대학생들은 2002년

중국에서 처음 방영된 ‘가을동화’의 인기에 대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

고,한국 영화나 대중가요,남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은근한 관심을 표

시하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제보자 A).

제보자 A：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그렇게 외국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모여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공부를 할 만한 경험이 어디 있겠

어요.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외국 경험이 처음인 학

생들이었어요.그래서그런지제게는그때공부가좋게기억에남

아 있어요.가끔씩은 다시 가보고 싶다는 기분도 들고,그때 선생

님이나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제게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북한의 자연 풍경하고 사람들이에요.

다들착하고순박해서제게는좋은인상으로남아있습니다.그리

고 외국인이라고 또 중국인이라고 보는 이상한 시선이나 차별 같

은 것도 없어서좋았어요.몇몇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중국 생

활을하셨던분도계셨고중국어도몇마디하시면서호감을보이

신 분들도 많았고요.제 인생 첫 외국 생활이 북한이었다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해 할 것은 아니에요.그냥 잘 갔

다 왔으니까요.

15)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화권 한류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그

기반이 형성되었고,2000년대 초반 일본과 동남아시아권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아시아적으로 제1차한류로이름붙일 만한신드롬이 형성되었다.주된 인기콘텐츠

는 감성적인 멜로 TV드라마와 댄스 그룹의 K-Pop음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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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B：지금도 유학 중이고……대학 입학 이후 제 지금 인생 대부분이

다유학생활이지만그때가첫유학경험이었기때문에저도열심

히하려고했고,그래서더재미있었던거같아요.이젠한국생활

을더오래했지만지금생각해도추억이많고요.북한이라는나라

를 잘 알게 된 것도 제게는 좋은 자산이에요.

연수를 다 마치고 중국에 귀국을 하니 시간이 멈춘 곳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온 것 같았어요.마치 시골에 있다가 처음 큰 도시에

도착한 느낌?주변에서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그냥 잘 다녀왔

냐는 정도만 물어봤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대학

전공으로 배운 한국어를 어떻게든 끝까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이들어서였고요.한국에오기전부터한국에대해이것저것많이

접해서잘알고있었는데도유학을처음시작할때는같은민족인

데 의식,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어쩌면 이렇게 천지차이가 나는

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제가 느끼기엔 두 나라가 정말 달라요.

그때 북한에서 같이 조선어 연수를 받았던 친구들의 진로는 저와

대체로 비슷해요.유학을 가서 석박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중국 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한국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Ⅲ. 결론

지금까지 2002년 북한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연수’를 받은 중국 유학생의 면담 자료를 토대로 파견 배경과 동기,조선

어 교과의 운영,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만족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밝

혀 보았다.이를 통해 중국의 북한 파견 조선어 연수생의 규모나 파견 정

도,교육의 방식,교재의 활용과 교수법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특히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의 방식,교재의 운용과 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덧붙여 연수에 참여한 중국 내 대학과 연수 대상으로 선정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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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기준 등을확인할 수있어 향후 북한의한국어교육의 현황을파악하

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며,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 연구의

학문적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一助)할 것이다.

제보자들은 모두 북한에서 9개월 이상 지속된 어학연수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

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일관된방식과 수업이외에제공된 교외 활동

과답사,또체류하지않고서는알수없는닫힌사회체제를남다르게경

험하고 돌아왔다는 자부심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를 포함하여 연수 참여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인지

하고 있었다.그리고 이 중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남한 쪽의 말

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마치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각기 구사

했을 때의 득실을 생각하는 것처럼,양국을 오갈 수 있는 학습자들은 ‘어

떤 말을 구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2002년의 김형직사범대학의조선어 연수의 과정만을 재구

하였지만,추후의 연구를 통해 2002년이 아닌 다른 시기의 연수 과정,나

아가이학교와함께연수프로그램의 주관 대학이었던김일성종합대학의

연수 운영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줄 수 있는 적절한제보자를섭외하여이에 대한연구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와 같은 질적 심층 면접 방식이 보일 수 있

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인원

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수프로그램전반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도 있어야 할 것이다.*16)

*본 논문은 2011.2.23.투고되었으며,2011.3.5.심사가 시작되어 2011.3.30.심사

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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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김형직사범대학 연수생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강남욱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학에 중장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중국 유학생을 면담

대상으로삼아이들을심층면담하고북한에서이루어지고있는외국인대상의조

선어교육의현황을살펴보고자하였다.이를위해2002년3월부터12월까지9개월

동안 북한의 김형직사범대학에 파견되었던 두 명의 제보자를 섭외하여 ‘외국어교

육기관의거시적․미시적평가’라는관점하에다양한방면에서교육운영전반을

재구성해보았다.제보자들은중국내여섯개대학에서선발되어북한내두개의

대학에 분산 배치되어 어학연수를 받았고,강독과 회화 중심으로 수업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 초청 장학생이자 교수 추천의 동기를 얻어 북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

가했고,조선어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지

만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고,그들이 접했던 북한식의 말투나

언어 구사를 완전하게 습득해야겠다는 동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북한의 한국어교육,북한의 외국어 교수-학습,북한의 회화 교육 교재,

북한의 강독 교육 교재,북한 어학연수,김형직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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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n KFL 

Program Using Informants Interview Method

－In-depthInterviewwiththeParticipantsofKimHyong-jikPedagogical

UniversityKoreanLanguageProgram－

Kang, Nam-wook

Thepurposeofthisstudyistoinvestigatehow NorthKorean

Governmentmanagedthelanguagetrainingprogram cooperatedwith

ChineseGovernment.Toachievethis,in-depthinterviewwascarriedout

intotwoChineseinformants.Throughtheinterview,variousaspectsand

organizationsofKFL(KoreanasaForeignLanguage)educationinNorth

Koreawerereconstructed.

TheinformantsparticipatedinKoreanlanguageprogramfromMarch

toDecemberin2002,evendispatchedtoNorthKoreabyrecommendation

oftheirprofessorsand the authorities.They were selected in 6

universitiesinChina,andplacedto2universityinNorthKorea―the

oneisKimIl-sungUniversityandtheotherisKimHyong-jikPedagogical

University,whichwastwoinformantsparticipatedin.

Intheview ofmacroandmicroevaluationinforeignlanguage

teachingprogram,thispapertriedtodraw aoutlinesoftheNorth

Korean KFL systemsin university,such asadministrations,class

managements,teachingmethod,teachingmaterials,accommodation,

dailylife,extraclass,andsoon.

Intheinterview,theinformantstestifieddiversefactsaboutNorth

KoreanKFLprogram.Theysatisfiedallprogramstheywereoffered

generally,howeversomeoftheprogram participantsrecognizedthe

differencesofthelanguagebetweenNorthandSouthKorea.They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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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motivated toacquireNorth Korean wayoflanguageteaching

completely.

【Keywords】KFL(KoreanasaForeignLanguage)educationinNorth

Korea,Foreignlanguageteachingandlearningmethodin

NorthKorea,KFLSpeakingtextbookinNorthKorea,KFL

ReadingtextbookinNorthKorea,NorthKoreanlanguage

trainingprogram,KimHyong-jikPedagogicalUniversity


